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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이하 FAO)

는 2018년 ‘세계산림현황(The State of the World's Forests)’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

는 지속가능개발목표1) 달성을 위해 산림과 이 자원들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산림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목표 및 세부 과제들의 관계를 집중 조명한

다. 이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이 식량 안보, 기아 근절, 생태계 보호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길을 찾을 수 있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본고에서

는 지속가능개발목표들 중 SDG 1(빈곤퇴치), 2(기아근절), 7(이용가능한 깨끗한 에너지), 

13(기후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의 역할 및 기여를 다루고자 한다.

2. 산림의 역할 및 기여

2.1. 지속가능개발목표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열대지방에 거주하는 대략 8억 2,000만 명의 사람들이 숲과 그 주변 그리고 사바나2)에 

* Virginia Tech 박사과정(kshin@vt.edu). 본고는 FAO가 2018년에 발간한 “The State of World's Forests”중에서 지

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중심으로 요약·발췌하여 작성되었음.

1)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30년까지 빈곤 퇴치, 지구 보호, 그리고 모든 사람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요청으로 2015년 모든 UN 회원국이 채택함.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와 

230개의 지표로 구성됨.

2) 적도와 적도 부근에 위치하는 열대 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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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다. 이 수치는 농촌 사람들의 상당한 비율이 숲과 관련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산림이 농촌 주민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숲이 밀집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구만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의 빈곤 비율은 그 

외의 지역과 비교해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숲 밀집도와 빈곤이 양의 상관관계

를 보인다는 것은 여러 국가들을 통해서 확인된다<글상자 1>. 

<글상자 1>  열대 지역 산림과 빈곤의 관계

  브라질, 온두라스, 말라위, 모잠비크, 우간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의 산림 

지역과 빈곤 및 인구 자료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빈곤의 분포와 산림 사이에서 

공간적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나라간 편차가 존재하나 두 가지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첫째, 산림 밀집도가 높은 지역과 빈곤율이 높은 지역 사이에 강한 연관

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경우, 울폐림(closed forest, 임관이 40% 이상인 

숲)의 70% 이상이 높은 빈곤율을 나타냈다. 둘째, 산림 밀집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빈곤 집중도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한 지역에 빈곤 비율이 높더라도 절대적인 

숫자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림 밀집도와 빈곤율 모두 높은 지역에 

사는 빈곤층은 전체 인구에서 굉장히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료: FAO(2018), p.10.

  도심 중심부와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운송비용이 상승해 임산물 생산의 이익이 

감소한다. 벽지에서는 거버넌스와 권리의 개념 또한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지역민

들은 일반적으로 산림보다는 농경지에 좀 더 명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토지에 대한 

안정적인 소유권과 사용권이 없다면, 농가들은 자산 축적 및 장기소득 증가를 위해 단기 

손실을 감수할 명분을 찾지 못한다. 이러한 가난과 도심 접근성의 관계는 가나 농촌지역의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시장에서 20km 떨어진 마을이 시장 근처의 마을보다 20% 더 빈곤한 

것으로 알려졌다.3)

  농촌 빈곤율 자료와 농촌 인구 분포도 정보를 이용해 산림이나 그 주변에서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촌 인구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43개 열대국가의 

3) Sheperd(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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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곤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열대 국가 농촌에서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가 

약 6억 4,000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4)

  농촌에 거주하는 빈곤층들의 생계와 식량 안보는 산림과 직결되어 있다. 세계 최극빈층의 

40%인 약 2억 5,000만 명의 사람들이 숲과 사바나 지역에 거주한다. 이들 중 63%는 아프리

카에, 34%는 아시아에 거주하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남미에는 800만 명에 해당하는 오직 

3%만이 거주한다<표 1>.

<표 1>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열대림과 사바나 지역과 그 주변에 사는 농촌 인구 분포

단위: 백 만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합계

인구 284 85 451 820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 159 8 84 251

농촌 인구 중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 비율
50% 82% 27% 40%

자료: FAO(2018), p.11.

   산림자원은 특히 가난에 직면하기 쉬운 지역 농촌 가구의 생계유지를 도와주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산림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초 생계유지를 위한 임산물

도 제공한다. 또한 산림은 위기 시 농촌 빈곤층에게 대응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는 기본소득을 보장한다. 빈곤환경네트워크(Poverty Environment Network)가 아시아, 아프

리카, 남미의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333개 마을 7,97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

면, 자연소득(environmental income)5)은 가구 소득의 28%를 차지했으며 비산림 자원을 

제외하면 22%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 가구 소득에서 자연소득은 곡물 소득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생계에서 산림 소득을 제외하면 농촌 

지역 빈곤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빈곤환경네트워크는 산림 소득이 없어지면 표본 

가구의 9%가 최빈곤층으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소유권이 먼저 수반 되어야만 천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진

4) IFAD(2016)

5) 자연소득은 천연자원을 채취하거나 전용하는 시점부터 시장 체인의 첫 번째 링크에서 천연자원의 양도나 소비를 통해 획득되

는 수익을 의미함(Sjaastad et al., 2005).

6) Angelsen et 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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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빈곤 완화 정책들과 함께 지역 공동체의 소유권 보장은 빈곤층의 생계에 많은 

혜택을 준다. 모든 사람이 경제적 자원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데 산림의 역할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혹은 산림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보장되는 산림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지난 20년간의 세계적인 추세는 산림 소유권이 국가에서 지역 공동체와 

개인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기준 전체 산림 면적의 76%(29억 

6,900만 ha)가 국가소유이다. 일부 산림의 경우 법적 소유권이 없거나 관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지역공동체나 개인에 의해 관리되는 산림의 비율은 전체 산림의 

28% 정도로 추정된다<표 2>.

<표 2>  산림 소유권 현황

가. FAO 추청치(2010년 기준)

소유 형태 면적(백만 ha) 전체 산림 면적 대비 비율

공공 2,969 76%

개인 433 11%

지역공동체 116 3%

지역공동체 + 개인 559 14%

나. RRI 추정치

소유 형태 면적(백만 ha) 전체 산림 면적 대비 비율

공공(정부) 2,410 73%

개인 및 기업 397 11%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관리

416

96

13%

3%

개인 + 기업 + 지역공동체 909 27%

주: FAO는 234개 국가와 영토를 기반으로, RRI는 52개 국가를 기반으로 추정함. 또한 RRI는 사적 소유권에서 개인과 기업

을 따로 분리하지 않음.

자료: FAO(2018), p.13.

  산림과 산림 밖의 나무들은 빈곤층의 자연재해나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회복성을 높이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나무는 곡물보다 기상 변화의 영향이 적은 편이며 산림에서 목재를 얻는 

것은 초기 비용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분야로 기상재해로부터 삶의 터전을 잃은 가구들이 

진입하기 용이하다. 또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임산물은 훌륭한 소득원이 된다. 

  산림농업 면적이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성 구축 역할의 잣대로 활용된다.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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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국에서 소규모 농가의 1/3이 소유지에 나무를 키우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 집단은 비교 

집단(나무를 전혀 키우지 않는 농가)보다 나은 소득수준을 보였다. 동아프리카 황무지에서 

나무는 다양한 생태계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들의 생계 회복에 기여한다. 그러

나 산림만이 이러한 각 종 피해에서 회복하는 데 유일하거나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단언하

기는 힘들다. 소비를 줄이거나 외부 지원을 받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것 등이 회복성에서 

더 중요한 방법일 수도 있다. 일례로, 말라위의 한 시골에서 전체 가구의 오직 3%만이 기후변

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 다양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는 작물 다양화나 농업 변형과 

같은 방법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였다.

2.2. 지속가능개발목표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

농업 증진

  산림은 식용 가능한 비목재임산물(Non-Wood Forest Products, NWFPs)7)을 제공함으로

써 식량과 영양 확보에 직접적 기여한다. 세계적으로 7,600만 톤의 식량이 산림에서 발생하

는데 이 중 95%는 식물기반이다. 인간이 소비하는 과일의 50% 이상은 나무에서 얻어지며 

이 중 많은 부분이 자연림에서 생산된다. 농산림시스템에서 나무와 도심 녹지 공간은 인간의 

소비에 필요한 비목재임산물을 제공한다. 식용 가능한 식물 기반 비목재임산물은 평균적으

로 하루 1인당 16.5kcal를 제공한다<글상자 2>. 비목재임산물은 단순히 열량을 제공하는 

식량의 역할을 할뿐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글상자 3>. 남미,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24개국에서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표본 가구의 39%가 야생고기(wild 

meat)를 채집하는데 매년 콩고분지와 아마존강 유역에서 채집하는 양은 각각 4,600만 톤과 

1,300만 톤에 이른다.8) 야생고기의 중요성은 마다가스카르의 예에서 잘 드러난다. 이 지역

에서 야생고기 채집이 어려워지자 빈혈 아동의 비율이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9)

7) 비목재임산물은 벌목을 통하지 않고 얻어지는 사냥용 동물, 딸기류 열매, 버섯, 유지, 약용 식물 등을 의미함.

8) Neilsen et al.(2018); Nasi et al.(2011)

9) Golden et a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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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  가구 내 비목재임산물 소비량

  인도에서 5,000만 가구가 야생숲과 그 주변의 잡목숲 지대에서 얻는 과일들로 

식단을 보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FAO, 2011a). 네팔에서는 한 가구가 일년에 최

대 160kg의 식용 버섯을 채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바오밥이

나 타마린 같은 야생목의 식용가능한 잎이 단백질, 철분, 그리고 칼슘 섭취의 주요 

공급원이다. 2015년 유럽 28개국 1만 7,000 가구를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91.5%가 야생 임산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와 중부 시베리아에서는 

토착민의 40%가 버섯을 채집하는데 하루 평균 가구당 채집량은 5kg을 넘지 않으나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는 ha당 최대 100kg까지 채집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FAO(2018), p.16.

  세계 약 24억 명의 인구가 조리, 정화, 난방 등에 목질연료를 사용하며 이 중 약 7억 

6,500만 명의 사람들이 물을 끓이고 살균하기 위해 목질연료를 쓰고 있다. 목질연료 의존도

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와 카리브해 순이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경우, 수도 킨샤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90%가 조리를 위해 주로 숯을 이용하

며 부탄, 라오스, 그리고 아프리카 13개국의 농촌 인구는 필요 에너지의 90% 정도를 목질연

료로 충당한다고 알려져 있다.10) 카메룬 도심에서는 220만 톤의 장작과 35만 6,530톤의 

숯이 사용된다.11)

  안정적인 목질연료 생산을 위해서는 분명하게 보장된 숲 소유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정적인 소유권을 통해서 연료로 쓰이는 나무들이 재성장 혹은 재생산을 위한 관리가 되기 

때문이다. 공동체 기반 산림관리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목질연료 

채취가 산림의 생물자원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말라위의 경우, 전체 에너지 

공급의 90%를 목질연료로 충당하는데 지속적인 관리의 부재에 따른 산림 황폐화로 전반적

인 에너지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12)  

10) Gond et al.(2016); FAO(2014)

11) Eba'a Atyi et al.(2016)

12) Malakini et 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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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  비목재임산물과 영양 다양성

  24개 열대국가의 37개의 지역에서 야생 임산물이 식단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는데 표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직접 섭취를 위해 임산물을 채집한다고 전해졌다. 

13개의 지역에서는 산림에서 얻는 생선과 고기의 비율이 축산업이나 어업에서 획

득하는 비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11개 지역에서는 과일과 채소의 상당 부분

이 농산물의 경로가 아닌 산림에서 얻는 것들이었다.

  카메룬에서 산림과일은 농촌 가구의 식단에 부족한 다량 그리고 미량영양소 모

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200g의 모아비(moabi) 또는 견과류가 1~3세 

아동이 필요로 하는 철분과 아연 일일 필수 섭취량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한 

연구는 아프리카 21개국의 공동체에서 산림 면적이 넓을수록 아동의 식단이 다양

해진다고 주장했다. 

  세계 여러 숲에서 쉽게 발견되는 유충은 지역민들의 식단에 도움을 준다. 이들은 

고기나 생선과 비교했을 때 부피당 더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개체 

당 제공 열량 또한 크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방귀(Bangui) 지역에서 행해진 한 

연구는 100g의 조리된 곤충은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전량 제공

한다고 밝혔다. 비슷하게, 가봉의 4개 마을을 배경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임산물이 단백질 82%, 비타민 A 36%, 그리고 철분 20%를 제공한다. 

자료: FAO(2018), p.17.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은 주로 조리 목적으로 목질연료를 사용한다. 적절한 정책과 법적 

제도 위에서 목질연료의 생산과 수확은 지속가능한 녹색에너지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질연료의 이용 용이성과 시장의 편재성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발전목표 성취에 도움

을 준다. 산림 면적 감소는 목질연료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1m3의 목질연료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에서 106시간이 걸리는 

반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는 139시간이 소요된다. 목질연료를 구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은 지역에서도 여성들은 10km를 걸어서 목질연료를 구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기에, 목질연료의 접근성 혹은 희소성은 조리와 가정의 식단 선택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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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소득은 사람들로 하여금 식량 구입의 기회를 부여한다. 비공식적으로 산림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4,000만~6,0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규모의 산림 관련 

사업체들은 기아 근절, 식량 안보 확보, 그리고 영양상태 개선에 큰 잠재성을 지닌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림 관련 업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세계 산림의 거의 80%는 국유지이며 이들은 주로 산림 보전과 보호에만 

치중해 있는 상태이다.  

2.3. 지속가능개발목표 5: 양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자아이의 권익 신장

  많은 국가들에서 산림과 관련된 결정은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남성이 산림 관리 

국가 기관의 일자리를 독차지 하는 반면 여성들은 지역에서 비목재임산물을 채취하는 업무

에 치중하였다. 최근 들어 여성들이 산림 행정 업무에 발을 들여 놓기 시작했을 때 종종 

남성 패권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양성평등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러

한 변화에 대한 관찰과 학습이 최우선 과제로 여겨졌다. 여성들은 남성위주의 관습에 맞서면

서 점차 산림부문에 들어서고 있다.

  산림부문 종사자 현황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만 남녀 각각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림 공공부문에는 2011년 기준 1,821만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통적으

로 다양한 사회와 문화권에서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비목재임산물의 채집과 

교역은 주로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다<글상자 4>.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UN 제4차 세계여성회의(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가 종료된 이후, 많은 국가들이 젠더 이슈를 산림을 포함한 다양한 부서의 주요 

의제로 삼았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은 

설문조사에 응한 65개국13) 중 17개국(26%)이 산림부문에서 젠더 이슈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

고 밝혔다. 

13) OCED 7개국, 비 OECD 유럽 4개국, 남미 및 카리브해 주변 6개국, 아시아태평양 15개국,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5개국, 

북동 아프리카 15개국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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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 비목재임산물 유통과 농림업에 종사하는 여성 현황

  브라질, 카메룬,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에 따르면, 

비목재임산물 교역에 종사하는 인구의 40~50%가 여성이며 이 여성들이 가구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룬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비목재임산

물을 거래하는 1,100명 중 94%가 여성으로 비목재임산물을 수확하는 인구의 대다

수가 여성인 것으로 추정된다. 

  카메룬에서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교육받은 1,927명의 농부들 중 41%가 여성

이었다. 카메룬, 콩고,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5,331 농가들이 83종의 생식질

(germplasm)을 배양하는 소규모 배양장을 운영했는데 그 중 38%가 여성이었다. 

자료: FAO(2018), p.22.

  양성평등의 걸림돌 중 하나는 산림을 포함한 땅과 관련된 여성의 소유권 부재이다. 더군다

나 여러 상황들에서 여성은 기술, 신용, 교육 혹은 의사결정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기에 주로 가치가 낮은 생산물을 다루고 남성들과 비교해 이윤창출이 적은 

활동에 참여한다. 산림 가치사슬에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 중심이 되거나 지역 

시장에 관심이 적은 지역에서 정책 입안자나 서비스 제공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권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주로 사적인 영역이며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32.1% 낮은 임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부르키나파소에서 남녀 임금 차이가 없다면 

고무수지 청소 작업에서 여성들의 임금이 32% 늘어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산림 

활동이나 벌목이 충분한 안전장비 없이 행해지는 경우에 여성의 산림 접근이 제한되는 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주도 프로그램인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은 여성들의 

일자리와 소득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산림 현장의 중심에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을 통해 정책 시행에 기여할 수 있다.

  산림교육을 개선시키는 것은 산림분야의 양성평등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며 더 

넓게는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산림교육에서 양성평등은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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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고 효율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SDG 5.5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산림은 여성 권리 강화, 여성의 소득 및 일자리 증대, 그리고 교육훈련을 통한 기술개발을 

통해 여권을 신장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산림교육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참여율은 아직까지도 낮은 편이다. 1985~2001년 케냐의 모이대학교(Moi University) 산림대

학 졸업생 586명 중 여성은 단 87명뿐이었다.14) 여성들의 산림 교육 참여 여부는 산림 

전공의 교과과정과 졸업 후 취업 환경에 달려 있다. 고등교육 기관들은 교과과정에 양성평등

의 문제를 다뤄야 하며 공인 학위과정에 성인지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해야 한다.

  농촌에서 대다수의 생계는 숲, 나무, 그리고 농업에 달려 있다. 많은 경작지가 사유지인 

반면 산림은 주로 국가 혹은 공동체의 소유인 경우가 많다. 숲, 나무,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 토지와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국가의 산림 

소유권을 지역 공동체에게 이전하는 추세이다. 15억 명의 지역민과 토착민들이 지역 공동 

소유의 개념으로 산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 왔으며 이러한 권리를 가진 지역 공동체가 

관리하는 산림의 비율은 세계 산림 면적의 18%를 차지한다. 다양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지역 공동 소유권을 통해 산림 사용에서 권리의 주체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산림 공동사용이 여성 권리 향상의 방법이 되고 있다. 한 연구는 산림 소유권의 분권화가 

기존 남성의 영역이던 산림 의사결정 부문에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해

왔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산림 개혁을 다룬 한 연구는 표본 가구 중 35%가 개혁 전에는 

생각하지 못 했던 산림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고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글상자 5>는 

공동체 기반 소유 시스템을 통해 여성의 산림 사용권에 많은 진전을 보인 네팔의 사례를 

소개한다.   

<글상자 5>  네팔 사례: 산림 사용에 대한 여성의 권리 증진

14) Temu et al.(2008)

  네팔의 산림 면적은 661만 ha이다. 면적의 25%를 공동체 형태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전체 2,900만 명 인구 중 대략 35%가 혜택을 받고 있다. 1만 9,000개가 넘는 

숲 공동체 그룹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1,072개의 그룹은 오직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2009년까지 가구주인 남성은 산림공동체의 일원으로 산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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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2018), p.24.

2.4. 지속가능개발목표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목질연료(woodfuel)는 세계 인구의 1/3인 24억 명의 인구에게 기초에너지를 제공함으로

써 저렴하면서도 신뢰도 높은 에너지 확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1>은 조리를 

위해 목질연료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을 보여준다. 목질연료는 단순히 조리용과 식수 정화

용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가구 난방용 및 전기 생산을 위한 산업용으로 쓰이는 등 광범위

하게 사용된다. 이용가능성, 접근성, 가격적정성, 그리고 신뢰성까지 목질연료는 자연재해나 

인도주의적 위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전통적인 연료의 공급 중단이나 부족 사태에서 기초에

너지 제공이라는 안전망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목질연료는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과 자연재해와 인도주의 위기 피해자들에

게 가장 저렴하면서도 믿을 만한 연료원으로 여겨진다. 조리용으로 목질연료를 사용하는 

인구와 비교하면 그 수가 작지만 최소 8,850만 명의 사람들이 난방의 주연료로 목질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목질연료는 목질펠릿(wood pellets)과 목질칩(wood chips)의 

형태로 전기나 열병합 발전에서 석탄이나 다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15년 목질펠릿 총 소비량은 2,800만 톤이며 2012년 이후로 연평균 약 10%의 성장세를 

보이는 등 세계 목질펠릿 시장은 최근 들어 급성장을 보인다.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법규는 남편과 아내의 공동소유를 인정하며 의사결정권 자리의 

50%는 여성에게 할당되게끔 하였다. 이 정책의 영향으로 6만 2,032명의 여성이 산림공

동체 그룹에서 의사결정권 기구의 일원이 되었다. 

  산림 공동체의 관리와 이용에 이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네팔의 산림

공동체 정책은 가장 진보적인 정책 중 하나로 여겨졌다. 또한 여성으로만 구성된 산림 

그룹들은 여러 성공 스토리를 써 나가고 있다. 



12 ∙ 세계농업 2019. 10월호

<그림 1>  조리용 목질연료 사용 가구 비중

자료: FAO(2018), p.33.

  효율성이 낮고 유해가스 배출이 많은 기본 조리 도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목질연료의 

광범위한 사용은 가구 내 공기오염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요인의 

하나로 인식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1년에 400만 명이 넘는 사람

들이 가정 내 공기오염으로 조기사망에 이른다고 밝히며 이러한 위험에 노출을 줄이는 것이 

현대 에너지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데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바이오매스를 좀 더 청결하고 효율적으로 태우는 신식 조리 도구의 사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대체 연료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조리 도구의 구입이 어려운 많은 개발도상국의 시골에서는 인구의 20% 정도만이 

공기오염에서 안전한 조리 도구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재의 연료적 성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목재를 숯으로 만드는 것이다. 

숯은 무게 당 에너지 함량이 많아 더 긴 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배출가스 또한 적다. 숯의 

세계 생산량은 2015년에 5,200만 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산림에서 채집되는 목질연료의 

17%에 해당하는 양이다. 아프리카(62%)가 가장 많은 양의 숯을 생산하며 아메리카(19.6%)와 

아시아(17%)가 그 뒤를 따른다. 세계 숯 소비량은 인구 증가, 도시화, 그리고 대체에너지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의 역할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13

부재 등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숯을 많이 소비하는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이다. 이들 지역에서 숯 사용량이 늘어가면서 무분별한 산림 자원 

채집은 산림황폐화 같이 산림 자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처럼 목질연료는 에너지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계 곳곳의 취약계층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 

  FAO는 2011년 기준으로 목질연료가 세계 원천 에너지15) 공급의 6%를 차지한다고 추정했

다. 목질연료의 원천 에너지 공급량은 지역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아프리카에선 

목질연료가 전체 원천 에너지 공급의 27%를 차지하는데 중앙아프리카(70%)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동아프리카(65%), 서아프리카(30%), 남아프리카(11%), 북아프리카(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나무는 29개국에서 전체 원천 에너지 공급의 절반을 넘게 공급하며 

그 중 22개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목질연료는 또한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 에너지 소비량에

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은 2015년에 19.5%로 추정되었다<그림 2>. 목질연료뿐 아니라 

농업 부산물과 동물 배설물 등을 포함한 ‘전통적인’ 바이오매스 에너지16)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9.1%를 차지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목질연료는 전기발전과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에도 기여한다.

  세계바이오에너지협회(World Bioenergy Association)는 목재에서 생산되는 연료가 전체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8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목재 바이오매스는 목질연료

(67%), 숯(7%), 재활용목재(6%), 목재산업 잔류물(5%), 산림 잔류물(1%), 그리고 제지업 잔류

물인 흑액(1%)으로 구성된다.17)

15) 원천 에너지는 전환이나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료 단계의 에너지를 의미함.

16)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생물체와 부산물 등을 액체, 가스, 고체연료나 전기·열에너지 형태로 변환한 에너지를 의미함. 신재생

에너지센터(https://kredc.kier.re.kr/kier/02_energyInfo/Biomass_intro.aspx) (검색일: 2019.09.05.).

17) WBA(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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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계 에너지 소비량 중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비중

자료: FAO(2018), p.36.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의 약 40%를 차지하는 목질연료 에너지는 태양열, 수력, 그리고 

풍력 발전 에너지양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18) 산림은 수력을 통해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에 기여한다. 수력은 세계 에너지 소비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세계 전기 생산의 16.6% 그리고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생산의 약 68%를 

차지한다. 바이오매스 다음으로 수력 발전은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에서 두 번째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산림은 강수 유형을 변형시키거나 수로를 조정하며 토양침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통해 수력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 지속가능한 방식의 산림관리를 통해 특정 토양과 수로를 

보전하는 것은 침적물 방출을 최대 44%까지 줄일 수 있어 수력 발전의 가동기간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5. 지속가능개발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는 긴급 조치 시행

  자연재해의 특성, 강도 그리고 발생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하지만 이러한 영향력은 기후변화와 함께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산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구성원들에게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18) FAO(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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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가진다. 재난은 중요한 산림 자원과 기반 시설을 파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산림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재난 

수준이 심각하다면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산림은 산악지역의 

산사태 혹은 해안지역의 태풍이나 쓰나미 피해를 막아주거나 줄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6~2015년 8억 ha 이상의 산림지역이 재난으로 파괴되거나 영향을 받았다. 2003~ 

2013년 26건의 산림관련 재해는 7억 3,70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끼쳤는데 허리케인, 태풍

과 비슷한 폭풍의 영향이 가장 컸다<그림 3>. 

<그림 3>  자연재해별 산림 피해 비율

자료: FAO(2018), p.54.

  155개국이 참여한 화재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산림을 가진 대부분의 

나라들이 산불을 경험했으며 2003~2012년 평균 6,700만 ha(전체 산림 지역의 약 1.7%)가 

매년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이 기간에 남미가 연평균 3,500만 ha로 피해

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아프리카(1,700만 ha) 그리고 오세아니아(1,700만 ha)순이었다. 

남미에서 화재 피해로 산림 면적이 감소 추세를 보였고 아프리카에서도 다소 감소하는 모습

을 보였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특별한 추세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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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산림 화재 현황

자료: FAO(2018), p.55.

  또한 1억 ha 이상의 산림이 병해충과 기상이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아메리

카와 중앙아메리카는 5,800만 ha의 산림이 병해충 피해를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주원인은 

나무좀이었다. 폭풍우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는 주로 아시아 지역과 아메리카에서 영향을 

끼쳤는데 그 피해규모는 아시아에서 대략 1,800만 ha, 북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에서 

1,300만 ha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럽의 경우, 1996~2001년까지 7억 6,800만 ha의 산림이 

가뭄 피해를 받았고 9만 7,000ha가 풍해를 겪었다.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은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를 줄이려는 구조적 

노력의 개념과 실행을 의미한다. 위험 노출도 경감, 인간과 자산의 취약성 감소, 토지와 

환경의 현명한 관리, 재해 대비 준비성 개선 및 조기경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센다이 재해경

감 전략계획(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이하 센다이

강령)은 참여 국가들이 국가재해경감대책(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y)을 

마련했는지 그리고 재해경감이 환경 관련 정책과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고했다. 133

개 국가들이 국가수준의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102개 국가가 생태계기반 재난위험경감 대책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산림 기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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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탈 토양 침식과 산사태 방지를 위한 재조림(reforestation)과 피해지역 복구, 홍수 예방

을 위한 신규조림(afforestation), 태풍과 쓰나미 피해 방지를 위한 해안가 망그로브(mangrove)

의 보전과 재건 등을 포함했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관리된 산림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이 특히 중요하며 국가적, 성인지적(gender-responsive), 참여적, 그리

고 투명한 방법이 채택되어야만 한다.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은 산림에 영향을 받거나 줄 

수 있는 토지 사용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취약점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지역공동체를 

고려해야만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취약성은 국지적 성격을 가지기에 취약점을 줄이

고 적응력을 강화하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상황과 지역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상황 기반의 

대책은 지역 시스템을 포함하며 적용가능한 과학적 연구와 토착 및 전통 지식(indigenous 

and traditional knowledge)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산림이 생물물리학적,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 권력과 같이 다양한 방면의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에 광역적 

수준의 작동은 유효한 정부의 제도적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 유기적인 방법으로 토지 사용 

시스템, 천연자원과 사람들 생계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2017년 11월에 161개 회원국이 첫 번째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를 제출했으며 189개 회원국은 이 첫 번째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를 제출했

다. 50개 최빈국은 국가적응프로그램(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을, 7개 

개발도상국은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s)을 제출했다.

  제출된 보고서들에 따르면, 적어도 120개 국가가 산림의 회복성 강화에 힘쓸 것으로 밝혔

다. 해안을 끼고 있는 나라들은 폭풍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망그로브 재건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관리 대책의 역량강화 또한 우선순위에 

올려져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개발도상국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후변

화 적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이 모든 국가들의 정책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기후변화교육(climate change education)은 기후변화 조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교육은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돕는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교육의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제6조는 협약국들이 모든 학년의 교과과정

에 기후변화를 다루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그러나 오직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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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만이 기후변화의 영향력, 기후변화 적응력, 또는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에 산림을 포함

하는 중기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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